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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련한 자는 ‘할 일’을 미리 하지 않고 닥쳐서 하고, 때 지나서 한다. 

48. 미련한 여자는 멀리하기다. 

49. 미련한 자는 마치 ‘개발 전 지역’과 같다. 개발하면 된다. 개발했어도 별로인 자는 미리 

계산하고 개발하지 말자. 

50. 미련한 자는 적당주의, 안일주의다. 밥이든, 죽이든 섞어서 먹고 살면서 “먹고 사니 다

행이다.” 한다. 

51. 지혜자는 하기 전에 ‘수고와 대가’를 계산해 보고 행한다.

52. 미련한 자는 다 하고 나서 계산해 본다. 

53. 미련한 자는 돌이 흙이 되면 농사를 지으려고 기다린다. 

54. 지혜로운 자는 바위 위에 흙을 파다가 덮고, 농사를 지어 그 해에 거둬들인다. 

55. 지혜자는 ‘앞’으로 가고, 미련한 자는 ‘뒤’를 향해 간다.

56.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 봤다. 그런데 똑같아서 알 수가 없었다.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속’을 보고, ‘마음’을 보고, 혼계에서 ‘생각’을 봤다. 지혜자는 

‘깨닫고 알고’ 하고,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고 ‘관념’으로 했다. 

57. 미련한 자는 <영원한 길>을 가다가 말고, 지혜자는 <생명길>을 확실히 알고 고생돼도 

끝까지 생명길을 간다. 

58. 미련한 자는 궁궐을 지을 나무로 초가집을 짓고, 일생 동안 초가집에서 무의미하게 살

아간다. 

59. 지혜자는 초가집을 지을 나무로 개집을 짓고, 큰 나무를 베다가 궁궐을 짓고 산다. 

60. 미련한 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신의 예정’이라고 한다. 초가집에 살면서도 “신이 

내게 준 팔자이며 운명이니, 할 수 없다.” 하며 그냥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 

61. 지혜로운 자는 창조주께 물어보고 그리 사는 것이 ‘신의 예정’이 아니면, 즉시 초가집을 

부수고 궁궐을 짓고서 성삼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62.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뜻이라고 하며 자기를 묶어 놓고 자



유 없이 넓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 

63.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터전 위에 <인

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에서 육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천

국>에 오라고 창조하셨다. 

64.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을 보아라. 

옛것에 매여 자기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4000년 전, 5000년 전에 하던 

일들을 “전통이다. 옛날에 순수하게 신앙을 했던 대로 하는 것이다.” 하며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자유 없이 묶여 살아간다. 

하나님과 한 번만 통해도 그 미련한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지능대로 살아가니, 

어쩔 수 없다. 

65. 미련한 자란, <새 시대>에 살면서 ‘옛 시대 삶’을 사는 자다. 

66. 짐승들도 옛날 짐승들은 너무 지능이 낮아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 먹지 못해 굶주리

다 죽었다. 지금은 겨울에 굴로 들어가고, 먹는 것도 풍부하게 먹고 제명대로 산다. 사는 것

도 고차원적이다. 

사람도 옛 시대와 달리 살아야 된다. 

67. 미련한 자는 했던 것을 거듭 행하여, 그것이 체질이 되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아간다. 

68. 지혜로운 자는 한 번 해 보고, 행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한층 더 높이 올라가서 행한

다. 

69.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복하면, ‘몸’에 배고 ‘마음’에 밴다.

70. <나쁜 생각과 습관>은 버려라. 그래야 <좋은 생각과 습관>이 와서 그것을 행하게 된

다. 

71. 하고 싶어도 ‘뇌’가 굳으면, 보고 들어도‘생각’이 아예 안 나서 못 한다. 고로 뇌를 풀고 

난 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면서 해라. 

72. 사람은 100% 기억하고 암기해도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잊어버

린다. 마치 눈으로 볼 때는 생각나지만, 다른 것을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듯, 생각에서 잊으



면 생각나지 않는다. 고로 눈으로 계속 보듯, 계속 생각해라. 

73. 말씀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휴거도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 

계속 생각해야 잊지 않는다. 

74. 지혜는 ‘뇌’에서 작동한다. 고로 ‘뇌’를 고치고, ‘생각’을 더 잘하려고 집중하기다. 지혜

로우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매일 지혜를 구하고 행하기다. 

75. 궁금하면,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해라. 

<생각>이 ‘답’이고, <행실>이 ‘답’이다. 

76. 성자와 대화하는 자가 없으니, 성자를 찾고 부르기만 하면 성자께서 속 이야기, 겉 이

야기 많이도 해 주신다. 

77. ‘성자’라는 백화점을 사용하는 자가 너무 없어서, 가기만 하면 대환영을 해 주면서 받는 

자만 알도록 풍부히 주신다. 

78. 미련하게 살면, 인생 100년 살아도 남는 것이 없다. ‘미련한 자가 100년 산 것’은 ‘지혜

로운 자가 1년 산 것’만도 못하다. 


